
17

경제

2019년 3월 5일 화요일

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｜시중은행들 해외시장 판로 찾기 ‘뉴 트렌드’

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내정자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

금융기업들이 시장 확장과 새로운 사
업 개발이라는 공격적인 경영에 무게중
심을 두면서 글로벌 사업에 전문성이 있
는 이른바 ‘국제통’ 은행장들이 대거 전
면으로 부상하고 있다.

포화상태인 국내 금융시장 중심에서
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
는 시중은행의 전략이 반영됐다는 분석
이다. 마침 이런 해외시장 공략이 가시
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
도 적절하다는 평가다.

하나금융지주는 2월28일 하나금융지
주에서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던 지성규
부행장을 KEB하나은행 새 은행장으로
내정했다. 지성규 내정자는 은행 근무
대부분을 홍콩과 중국에서 보낸 그룹 내
대표적인 중국 전문가다. 2001년 KEB
하나은행 홍콩지점장을 시작으로
2007년 KEB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설
립단 팀장, 2010년 하나금융지주 차이
나데스크팀장 등 오랜 기간 글로벌 사업
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. 마침 하나금융

지주는 글로벌 사업 부문을 적극적으로
확대하고 있다. 차기 행장 내정 이후 하
나금융지주 측이 내정 이유로 “KEB하
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은행장을 역임해
전략·재무·영업 전반에 탁월한 식견과
경험을 갖췄다”며 “글로벌시장에서 정
보통신 업체와 제휴를 통해 글로벌 고객
기반을 확대할 것”이라고 밝힌 것도 같
은 맥락이다.

26일 취임 예정인 신한은행장 내정자
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일본에
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일본통이다.
1997년 신한은행 오사카지점 차장으로

부임해 2009년 오사카지점 지점장, SBJ
은행 본부장을 지내는 등 20여 년 간 일
본에서 근무했다.

신한은행은 2018년 3215억 원으로
은행의 전체 당기순이익 중 14%를 해
외시장에서 벌어들였다. 진 내정자를
통해 신한금융지주의 장기경영 계획인
‘2020 프로젝트’에 맞춰 글로벌 당기순
이익 비중을 20%대까지 끌어올린다는
계획이다.

우리은행 LA지점장, 글로벌사업본부
집행본부장, 글로벌부문 부문장을 거친
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

장도 금융가 국제통 CEO를 거론할 때
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. 우리은행의
해외 네트워크는 26개국 441개로 시중
은행 중 1위다. 최근에도 2월25일 방글
라데시 다카지점에서 현지 금융상품 판
매업체, 전자지갑 업체와 협약을 맺고
고객 맞춤형 금융·대출상품 판매, 빅데
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
다. 이처럼 적극적이고 다양한 글로벌
사업 행보도 손태승 행장의 오랜 해외
업무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
금융가의 전반적인 평가다.

jjay@donga.com

중국통·일본통…‘국제통’ 행장님모셔라
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내정자
중국전문가…글로벌사업박차
신한銀 진옥동 내정자는 일본통
손태승 우리은행장 국제통 유명

해외시장에서 새 먹거리를 찾기위한 시
중은행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. 은행들의
적극적인 해외진출에서 요즘 특히 전략국
가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곳이 베트남이다.

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지만
아직 금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
다.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‘포스트차이나
로 부상하는 베트남 2030’ 보고서에 따르
면 베트남은 2030년 1인당 GDP 1만
798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
다. 지난해 2881억 달러에 불과한 베트남
의 민간신용 규모도 2030년이면 1조

10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.
이처럼 풍부한 시장 잠재력 때문에 현재

국내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각별히 공을 들
이고 있다. KB국민은행은 2월20일 베트남
하노이에 지점을 열었다. 2011년부터 영
업 중인 호치민지점에 이은 베트남 내 두
번째 지점이다. 하노이 지점은 앞으로 베
트남의 개발 및 투자, 한국기업 진출이 집
중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
비스를 제공한다.

KB국민은행은 서울 본점과 하노이 지
점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베트남 등 동남아
국가에 특화된 디지털뱅킹 모델을 개발 중
이다. 최근 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허인 KB
국민은행장은 “하노이 지점을 통해 베트
남 북부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여·수

신 및 수출입금융서비스와 KB금융그룹
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종합 금융
서비스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했다

그런가 하면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
회장도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. 김광수

회장은 현지 최대 은행이자 농협금융과 전
략적 협력관계인 아그리뱅크의 찐 응옥 칸
회장을 만나 농협금융의 아그리뱅크 지분
투자를 포함한 은행·비은행 부문 협력 강
화방안을 논의했다. 정정욱 기자

금융권, ‘블루오션’ 베트남잡기총력전

KB,호치민이어하노이지점개설
NH농협도 현지은행과 투자 논의

KB국민은행 베트남 하노이 지점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제공 ｜ KB국민은행

편집｜고창일 기자 ico@donga.com

롯데카드가 20일부터 31일까지 ‘원 파인
데이:고메’(사진)를 진행한다. 연회비
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카드 회원이면 참
여할 수 있다. 서울은 롯데호텔서울 도림,
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페스타 다이
닝 등 8개 식당에서, 부산은 파크 하얏트
부산 다이닝룸, 리빙룸 등 3개 식당에서 진
행한다. 전화예약 후 방문 당일 프리미엄
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40%, 테이블
당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. 예
약은 13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.

정정욱 기자

KB국민은행이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
라인 고객패널 ‘KB고객자문단 8기’를 모
집한다. 은행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
은 고객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
5000여 명을 선정한다. KB고객자문단은
6개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, 아이디어 제
안 등 활동을 하게 된다. 또 KB국민프리미
엄적금 금리우대 쿠폰(최대 연 1.0%p)과
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리브
메이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. 정정욱 기자

KB국민은행, 고객자문단 8기 모집

롯데카드 ‘원 파인 데이:고메’ 행사


